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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WSJ: Inflation Edges Up, But Less Than Expected, to 3% Rate
9월 물가 전년 대비 3%...예상치는 3.1%

9월 미 소비자 물가는 작년 동월에 비해 3.0% 상승했다. 8월의 2.9%보다 약간
높았으나 예상치 3.1%보다 약간 낮았다.
식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핵심 물가도 연 3% 상승했으며 예상치 3.1%보다
약간 낮았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물가는 8월에 비해 1.5% 올랐는데 가솔린 가격 상승이 주도
했다. 의류는 0.7%, 가정용 가구/비품은 0.2% 상승했다.



ＷSJ 기사

SeekingAlpha: October CPI likely won't be released next month, White
House says
10월 미 CPI 발표 힘들 수도
 

9월 미 소비자 물가가 발표될 수 있었던 이유는 1)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10월 1
일에 시작됐으나 관련 자료는 이미 조사되었고 2) 법적으로 내년도 소셜 시큐리
티 연금 산정 조정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연방 노동청은 10월에 연방 셧다운이 계속되기 때문에 10월 물가 보고
서가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로 인해 기업체들과
시장, 가구들, 연준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물가 조사관들이 현장에 파견되어 조사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SeekingAlpha 기사

YahooFinance: Consumers Haven't Felt This Bad About the Economy
Since 2022
미 소비자들, “미 경제 2022년 이래 최악”

미시간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10월 경제 인식은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름철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며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응답자의 60% 이상은 내년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70%는 정부
가 물가와 고용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응답자 절반 가량은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여전히 높은
물가가 개인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https://www.wsj.com/economy/consumer-price-index-september-2025-e50c3716?mod=hp_lead_pos4
https://seekingalpha.com/news/4508205-october-cpi-likely-wont-be-released-next-month-white-house-says


YahooFinance 기사

YahooFinance: Fed expected to cut rates again, even as officials fly blind
without data
공식 통계 없지만 연준 금리 0.25% 하락 예상
   

연준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셧다운으로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얻는데 어려움
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해 두 번째로 기
준금리를 0.25%p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 데이터와 일회성 데이터에 따르면 고용 지표는 악화되고 있는 한편 인플레
이션율은 둔화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관세 등 일회성 요인만으로 설명되고 어렵고 경기 둔
화와 함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부 지역은행
의 부실 대출 및 자동차 대출 부도율 상승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신호로 떠오
르고 있다고 경고 했다.
한편 연준은 고용 둔화 리스크를 이유로 추가 인하 여지를 열어두고 있으며, 올
해 안에 한두 차례의 금리 인하가 더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YahooFinance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Fed Expands Shock Scenarios for Banks in Annual Stress
Test After SVB Collapse
올해 32개 미 은행 대상 스트레스 테스트 한다

연준은 올해 지역은행들의 붕괴 이후에 광범위한 금융 쇼크가 발생할 경우 은행
들이 이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예
정이다. 
최근 발표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는 올해 3월에 실리콘 밸리은행과
Signature Bank 붕괴 이후 처음 진행되는 연례 점검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 
올해는 자산이 1천억불 이상의 은행 32개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테스트는
향후 수개월간 실시되어 결과는 내년 6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시나리오에는 실업률이 6.5%에서 최대 10%까지 상승했을 경우, 상업용
부동산이 40% 까지 하락할 경우 등 극단적 경제 충격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Bloomberg 기사

WSJ: Social Security Is Giving Retirees a 2.8% COLA Bump for 2026
내년 사회보장 연금 2.8% 인상

미 은퇴자들을 위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내년에 2.8%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수령액은 $2,064로 5천3백만명이 그 금액을 받게 된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연금을 조정하는 ‘생활비 조정 The cost-of-living
adjustment (COLA)’이 지난해 2.5% 인상된 바 있다. 

https://finance.yahoo.com/news/consumers-havent-felt-bad-economy-191905432.html
https://finance.yahoo.com/news/government-shutdown-could-cloud-feds-090000955.html?guccounter=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2-15/fed-expands-calamities-for-banks-in-annual-stress-test-after-svb?utm_medium=cpc_search&utm_campaign=NB_ACQ_DSAXX_DSAXXXXXXXXXX_EVG_XXXX_XXX_COUSA_EN_EN_X_BLOM_GO_SE_XXX_XXXXXXXXXX&gclsrc=aw.ds&gad_source=1&gad_campaignid=22916410014&gbraid=0AAAAAD9e5yrsQRh2kU3Ozaik0swI1YUAb&gclid=CjwKCAjwx-zHBhBhEiwA7Kjq63FZApnxMleces6ZNjMtvkX2uW6-mGTxqcyAWh1zP7KwYTzB1VA3DBoCQCAQAvD_BwE


한편 메디케어의 외래 및 의사 진료에 해당하는 파트 B는 대략 매달 21.50 달러
인상될 예정으로, 이는 COLA를 통해 늘어나는 매월 상승분 56달러의 38%를
차지한다.

WSJ 기사

WSJ: More Big Companies Bet They Can Still Grow Without Hiring 
고용 증가없이 성장 가능 기업 늘어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인력 확대 없이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JPMorgan Chase, Goldman Sachs, Walmart 등은 추가적인 고
용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Target은 전체 인력의 약 8%를 감축하기로 했
다. 
기업들은 AI를 도입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하고 운영을 효율화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대신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인력 축소가 기존 직원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고
미래 리더 양성 노력을 제한하여 기업에게 장기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WSJ 기사

[무역 전쟁]

Bloomberg: Trump Tariffs Panned by Bernanke, Yellen in Supreme Court
Filing
버냉키, 옐런 등 50명 경제학자, 법원에 트럼프 관세 비판 의견서 제출

전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 재닛 옐런 등 거의 50명에 가까운 경제학자들은 연방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트럼프의 관세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잘못된 개념

https://www.wsj.com/personal-finance/retirement/social-security-cola-2026-ba5f405d?mod=hp_lead_pos5
https://www.wsj.com/business/companies-hiring-jobs-ai-9ef675b6?mod=business_trendingnow_article_pos1


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관세 조치들을 번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무역 적자는 예상된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
한대로 대통령 비상 권한을 발동한 ‘비정상적이고 놀라운’ 위협이 아니라고 주장
했다.
연방 법원은 이 같은 외부 의견서를 전달받은 상태이며 오는 11월 5일 양측 변
호인들의 구술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Launches Fresh China Tariff Probe Ahead of Trump-Xi
Meeting
미정부, 트럼프 시진핑 회담 앞두고 중국 관세 조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에 새로운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 조사를 시작하고 있
어 이로 인해 다음 주에 있는 양국의 정상 회담을 앞두고 긴장이 커지고 있다.
USTR의 Jamieson Greer는 최근 중국이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 미국과 체
결한 한정적인 무역 협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의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
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무역 1단계 합의를 얼마나 지켰는지 그리고 이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미국의 피해에 대해 어떤 대응조치를 중국이 취해야 하는지 조사할 것이
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NYT: Companies Have Shielded Buyers From Tariffs. But Not for Long.
지금까지는 기업이 소비자들을 관세로부터 보호했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매월 관세로 3백억들 거둬들이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지고 있어 소비자들에 대한 여파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물가 상승으로 부담을 주기 시작하고 있다.
골드만 삭스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미국 기업들은 새로운 관세 중 37%
는 소비자에게, 9%는 공급업체들에, 그리고 51%는 자사가 부담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컨대 자동차, 장난감, 차(tea) 등은 관세가 기업들의 수익을
압박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10-24/trump-tariffs-panned-by-bernanke-yellen-in-supreme-court-filing?srnd=homepage-america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10-24/us-launches-fresh-china-tariff-probe-ahead-of-trump-xi-meeting?srnd=homepage-americas


NYT 기사

[중국 경제]

WSJ: China Industrial Profits Keep Up Strong Growth
중국의 산업 수익 강한 성장
     

중국의 9월 산업 이익이 21.6% 급증하며 8월 20.4% 상승에 이어 큰 폭의 증가
세를 보였다. 이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끝낸 뒤 어이지는 상승세로 예상보다 강
한 회복세이다. 또한 조사 대상 기업의 73.2%가 9월에 매출이 증가했다고 보고
하기도 했다. 
이번 증가는 정부의 과잉 생산 축소 노력, 기술 혁신, 전년의 낮은 기저효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 정부는 공장 출하가 디플레이션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 전반의 과도한 가
격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HBR: What Makes a Great Negotiator, According to Research
탁월한 협상가를 결정짓는 요소

전통적으로 협상은 ‘성과를 얻느냐, 관계를 지키느냐’의 양자택일로 여겨졌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는 잘못된 이분법임이 드러났다. 성공적인 협상가는 두 가
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협상은 ‘성과’와 ‘관계’의 이차원 구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협상가를 4가지
로 분류할 수 있다. 

Integrated Achievers: 성과도 높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협상가﻿
﻿(Ex. Nelson Mandela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그는 상
대를 굴복시키는 대신 공감과 신뢰로 설득했다. 단호한 원칙을 지키면서

https://www.nytimes.com/2025/10/24/business/economy/companies-have-shielded-buyers-from-tariffs-but-not-for-long.html
https://www.wsj.com/economy/china-industrial-profits-keep-up-strong-growth-8752d811?mod=economy_more_article_pos1


도 상대의 두려움과 이해관계를 존중해, 협상 상대를 적에서 파트너로 바
꿨다.)
Competitive Maximizers: 성과는 높으나 관계 형성은 다소 부족한 협상
가﻿
﻿(Ex. Margaret Thatcher - 그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 개혁을 이끌었
지만, 지나친 대립적 접근으로 내부 협력 기반을 약화시켰다.)
Accommodating Harmonizers: 성과는 낮으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협상가﻿
﻿(Ex. Neville Chamberlain - 제2차 세계대전 전, 그는 Adolf Hitler와의
협상에서 ‘평화 유지’를 우선시하며 양보를 거듭했다. 결과적으로 단기적
평화는 얻었지만, 장기적 안보를 잃었다.)
Destructive Negotiators: 성과도 낮고 관계 형성도 부족한 협상가﻿
﻿(Ex. Adolf Hitler - 그는 협상을 지배의 수단으로만 인식해 신뢰를 무너
뜨리고, 모든 관계를 파괴했다. 결과적으로 자신뿐 아니라 상대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했다.)

또한 탁월한 협상가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메타 역량을 갖추고 있다. 
Language & Emotionality: 감정과 언어 조절 능력
Negotiation Intelligence: 협상 지능(전략적 사고력)
Relationship Building: 관계 형성 능력
Moral Wisdom: 도덕적 통찰력

결론적으로 협상의 성패는 ‘성격’이 아니라 ‘역량’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는 교육
과 훈련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탁월한 협상가는 단호함과 공감을 균형 있게 조
율하는 역량을 통해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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